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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 연구: 
서울․경기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김 연 수
(백석대학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차원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내적변인, 가족변인 및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로, 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

적 서비스기관을 통해 표집되었다. 총 556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료를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

국국적유무,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적응 수준은 연령이 어릴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와 자아효능감이 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국문화유지 수준은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

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주변사

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체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한국문화적응이 36.2%, 모국문화유지가 16.2%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지

원에서 자아효능감 및 가족관계 증진의 중요성, 다양한 근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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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0년 이후 급증하여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

는 비율이 2005년 13.6%로 정점에 다다른 후, 2010년 10.8%, 2012년 8.7%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통계청, 2012) 여전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정(2012)에 따르면, 이 가운데 72.9%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구성

된 결혼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러한 증가는 이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학문적 영역에서도 여성결

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주제로 한 실증적 연구들(김순규․이주재, 2010; 조민

경․김렬, 2010; 정혜영․김진우, 2010; 장덕희․이경은, 2011; 김현실, 2012; 최혜지; 

2012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은 그들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문화적 환경과는 상이

한 타문화권으로의 진입임과 동시에 정착한 곳의 언어와 생활방식 등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문화적응의 개념과 연결된다. 문화적응이

란 “문화적으로 서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문화적 양상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Redfield et al., 1936: 149)으로 여성결

혼이민자의 경우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가 서로 접촉하며 생기는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 등 문화적 양상의 총체적 변화를 일컫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청된다. 여러 연구들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모국과는 다른 언어, 식습관 및 음식과 주거양식, 생활방식 및 가치관, 제사나 전통문화, 

그리고 가족 내 역할분담 방식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적응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강유진, 1999; 이혜경, 2005; 한건수, 2006; 김연수․박지영, 

2010 등),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나가려 노력하는 과정이 문화적응의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과정은 한국문화에 적응해나

가면서도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국 가족에게도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해 

알리고 싶어 하는 두문화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김연수․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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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한 가족원들의 이해와 존중의 부족(한건수, 2006)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적응에 대한 연

구나 사회적 지원정책 모두에서 이들의 한국문화적응뿐만 아니라 모국문화유지에 대한 

양방향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문화적응에 대한 초기연구에서 문화적응은 정착지의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단일차원

적 개념으로 이해되었지만 이 후에는 정착지의 문화와 모국문화인 원문화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 발생하는 변화로 이를 이해하는 이중차원모델이 문화적응 연구에서 널

리 적용되고 있다(Berry, 1997; Cabassa, 2003; Castro, 2003). 이중차원모델은 이민자들

의 새로운 문화권에서의 적응과정을 그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모국문화와 정착지의 

새로운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조정과 통합과정을 거쳐 문화적 양상에 

새로운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정착지 문화에 대한 적응과 모국문화유

지의 두 차원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인 형태로 개인의 문화적응 과정을 주도

해나가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이 한

국문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모국문화의 강점과 전통을 일상생활 가운데 조화롭게 

잘 통합시켜나갈 수 있는 문화적응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동화보다는 상호통합을 지향

하는 문화적응의 바람직한 형태로 사료되며(정진경․양계민, 2004: 106), 이러한 양방향

의 문화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와 사회적 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문화적응 관련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

스를 주제로 한 연구(권복순, 2009; 지은진 외, 2012), 문화적응을 유형화하여 관련 특성

에 관해 분석한 연구(최혜지, 2009), 그리고 질적 조사에 기반하여 문화적응의 경험이나 

과정을 다룬 연구(구차순, 2007; 한청이 외, 2008; 김연수․박지영, 2010)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모국문화와 한국문

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화와 균형의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이를 단순히 여성결혼

이민자가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보는 단선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는 것이다. 즉, “문화적응을 이론적으로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면서도 연구의 전개에

서는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습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단일차원적 접근을 취하고 있어 연구

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최혜지, 2009: 164)이 지적되고 있어, 

문화적응에 대한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문화적응을 연구하는데 있어 유사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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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연구에서 이를 개념화하거나 측정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연구에는 문화적응을 문화적응 유형(최혜지, 2009) 및 문화적응 태도(권복순․임보름, 

2013)로 구분한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한 경우, 또는 서구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번안하여 문화적응을 측정하거나 (장덕희․이경은, 2011; 최혜

지, 2012), 연구자가 임의로 문화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여 연구에 사용한 경우

(조창환․성윤희, 2010; 박철민, 2012)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적응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의의가 크지만 문화적응에 대한 측정

이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

서도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언어, 관습 및 전통, 사회적 교류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특성들을 담고 있는 척도를 사용한 

문화적응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은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

들의 영향을 받으며 진행되는 과정인데, 실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마다 연구자의 관심

이 주어지는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권복순, 2009), 가족 결속력(장덕희․이

경은, 2011), 남편의 아내문화수용(성현란, 2011), 사회적지지(장덕희․이경은, 2010) 

및 사회적 배제(최혜지, 2012) 등의 변인들과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

되어왔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 및 가족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변인들이 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문화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문화적응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두 차원인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과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측면을 각각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이 무엇인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주 당시부터 주어진 

여성의 귀속적 특성과 한국에 온 후 주어진 특성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건강한 자아기능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 건강한 가족기능을 대변하는 가족관계

변인,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받는 차별감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차원의 변인들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 연구: 서울․경기 및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9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문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적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의 개념

문화란 “한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 규범, 생활양식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정혜영․김진우, 2010: 32)을 지닌 

것으로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문화적응이란 근원이 다른 두 문화

가 지속적으로 접촉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로서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원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에 지속

적으로 접촉하게 될 때 일어나는 문화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적응 과정”(Gibson, 2001: 

19)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관, 관습, 언어, 사회체계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원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 및 사고방식의 변화

로 개념화”(박철민, p. 416)된다. 

또한 문화적응은 “근원이 서로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이차적으로 문화적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Castro, p. 8)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응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학자인 

Berry와 그 동료들은(1989) 문화적응을 원문화를 유지하는 차원과 주류 사회의 문화에 

대한 접촉과 참여의 독립된 두 차원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원문화를 유지하고 주류 사회

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 이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

기도 하였다. 

문화적응을 이와 같이 원문화 유지와 정착지 문화 접촉 및 습득이라는 독립된 두 차원

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중차원모델(bidimensional model)로 일컬어진다. 문화적응에 대

한 연구는 초기 정착지 문화에 대한 적응만을 고려하여 이를 개인의 원문화에서 정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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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류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보는 동화모델인 단일차원모델(unidimensional 

model)에서 이중차원모델로 발전하였다(Castro, 2003; Cabassa, 2003). 또한 문화는 한 

사회의 의사소통, 관습, 생활방식 등이 모두 집약된 개념구성체이므로 문화적응에 대한 

측정에서는 한 사회의 언어, 음식, 대중매체, 사회적 관계, 정체성 등과 같은 여러 측면들

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Berry et al., 1989; Suinn et al., 1992; 

Stephenson, 2000), 이러한 문화적응의 특성은 다차원적 모델(multidimensional model)

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응 연구 상의 이 같은 변화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문화적응 연구에서도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영역과 모국문화 유지에 대한 영역의 두 측면을 각각 살펴보는 

것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을 연구한 최혜지

(2009), 권복순과 강보름(2013)의 연구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창환과 

성윤희(2010)의 연구에서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응 연구에

서 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은 한국의 언어, 전통, 음식에 대한 적응 및 한국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국문화유지와 관련된 측면은 모국

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모국의 문화적 전통이나 가치를 유지하고 이를 한국인에게도 

전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문화적응이란 언어, 음식, 생활방식,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원문화와는 다른 정착지의 문화에 새롭게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변화와 

재적응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개념에서는 이중차원모델과 다차원적모델이 

현재 문화적응 연구에서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민자의 경우 이와 같은 문화적응의 

결과는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Berry, p. 

13), 이민자의 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주제로 부각

되고 있다.

2.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Berry와 Sam(1997: 301)은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집단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의 요인들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집단적 수준에서는 모국의 정치적․경제적 상태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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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지의 이민정책, 이민에 대한 태도 및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주류 사회 

요인 등이 포함되었으며, 개인적 수준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 사회경제적 상태 및 종교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문화적 및 개인적 요인들, 그리고 이민 동기 등이 

제시되어(Castro, p. 27), 문화적응 관련 연구에서 다양한 측면의 변인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내적 변인, 가족적 변인 및 사회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인구사회학적 변인

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연령, 교육수준, 정착지에 체류한 거주기간, 

직업유무, 국적취득 여부, 종교 등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중요하게 고려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일찍 그리고 장기간 노출될수록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젊은 연령층일수록 익숙하

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더욱 융통성 있게 잘 적응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Mendoza, 1984; Marin, 1992; Franco et al., 1998: 37 재인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해외연구로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

응 연구에서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기간, 이민 당시 연령, 사회경제적 상태는 미국과 

히스패닉 문화적응 양쪽 모두의 문화적응 수준과 관련성을 지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Franco et al., 1998).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국거

주기간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형원, 

2010),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연구에서도 미국 이주 

기간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으로 파악되었다(노길희, 2012). 또한 

이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에 대한 정보획득과 이해가 쉬우므로 문화적응을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Bass, 2003; 노길희, p. 164 재인용)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학력은 여성의 한국문화수용태도

나 모국문화전달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어(권복순․임

보름, 2013),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과 문화적응과의 관계에서는 직업이 있는 여성일수록 높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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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체감과 높은 이주문화정체감을 지닌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문화적응 양상을 보이는 

빈도가 높았으며, 직업이 없는 여성은 원문화정체감과 이주문화정체감이 모두 낮은 주변화 

유형에 해당하는 문화적응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최혜지, 2009),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유무에 따른 문화적응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유무와 문화적응과의 관계에서는 국적취득자일수록 한국문화수용

태도가 높으며 국적취득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국적취득이 

모국문화전달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권복순․임보름, 2013), 국적취

득은 문화적응의 두 차원과 서로 다른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종교는 개인적 차원의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데(Berry & Sam, 1997),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

아계 이민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성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로 검증된 바 있어(Mui & Kang, 2006), 여성결혼이민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기존 연구에서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종교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본 연구는 희박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최혜지(2009)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의 4가지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각각 살펴본 결과 여성의 국적,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 및 직업유무는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검증되어 문화적응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과 문화적응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으나 한국

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이 다르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양과 질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거주지역과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기존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 개인내적 변인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다루는 연구에서 개인의 내적 자질로서 자아의 기능과 

관련된 변인들은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변인으로 빈번히 연구된다. 이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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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자아존중감(권복순, 2009), 자아효능감(Kim & 

Omizo, 2005; Saissy & Katherine, 2009; 이권일, 2011), 자아탄력성(이은희, 2009; 

김현숙 외, 2010) 등과 같이 개념화하여 자아의 기능을 측정하고 문화적응이나 심리사

회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줄

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 2009).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적응

에 대한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부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김현숙 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에 자아의 긍정적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 변인을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에 관해 고찰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권복순,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이민자의 자아기능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유능감과 가치에 대해 

갖는 느낌과 생각인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을 자아의 건강한 기능을 대변하는 변인으

로 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등을 믿

는 정도”(박현선, 1998: 31)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얼마

나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지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자아효능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긍

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로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효능감과 문화적응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Saissy & Katherine, 2009), 국내의 북한이탈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

효능감이 분리와 주변화의 문화적응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이권

일, 2011).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아효능감과 문화적응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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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적 변인

가족은 개인의 일차적 자원체계이자 지지원으로서 가족의 건강한 기능은 이민자의 

심리적 및 사회문화적 적응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결혼이

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에서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의 중요성이 파악된 연구로 한청이 

외(2008)의 연구에서는 남편 및 시부모와 맺는 좋은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우울을 다룬 연구에서 정서적 의사소통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모두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

자가 한국문화에 보다 건강하게 적응하는 데는 한국인 남편의 친밀한 태도 및 비언어적 

부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이 검증되었다(지은진 외, 2012).

유사한 주제의 연구로 경남 및 경북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과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는 개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

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어(박철

민,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가족의 역할과 도움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결속력이 여성결

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

덕희․이경은, 2011), 이은희(2009)의 연구에서도 남편과의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원들과 맺는 관계의 질1)이 

중요함을 인식시켜주는 근거가 된다.

1)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 간 결혼생활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부적응도 문화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주요 가족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문화적응이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으로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연구의 초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적응과 문화적응의 관계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보다는 이를 포함한 전체 가족관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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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변인

사회적 지지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차원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및 평가적 차원의 지원과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민자의 문화적응이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왔다. 사회적 지지의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지적인 남편이 있는 경우와 본국 출신의 친구가 있는 경우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Naidoo, 1985; 노길희, p. 164 재인용)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남지

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한국문화수용 정도로 측정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순규․이주

재, 2010), 경북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리말서비스, 결연서비

스, 취미여가서비스 등의 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장덕희․이경은, 2010). 또한 

경남 및 경북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연구에서도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 

및 실제적 지원 등으로 측정된 사회적 지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의 여부로 측정된 공식적 

지지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철민,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에 대한 차원과 모국문화에 대한 차원으로 나

누어 살펴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수용에는 사회적 지지가 영향요인으

로 검증되었으나 모국문화전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

(권복순․임보름, 2013) 추가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들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비공식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받게 되는 공식적 지지의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측면으로 “사회로부터의 분리감과 차

별감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장덕희․이경은, 2010: 76)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각된 차별감은 문화적응 연구에서 사회적 및 상황적 변인으로서 

집단적 수준에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대표적 변인이다(Ethier 

& Deux, 1994; Castro, p.27).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와 문화적응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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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은 교육적 배제에 의해, 원문화정체감은 교육적 배제와 사회참여로부터의 배제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지, 2012).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지

각하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배제와 차별감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변 사람들

로부터 느끼는 차별감으로 측정하여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교육년수, 한국거주기간 및 거주지역, 한국국적 취득 여부, 

직업유무 및 종교유무를, 개인내적변인으로 자아효능감을, 가족변인으로 가족관계를, 

그리고 사회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한국

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아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측면의 특성들이 문화적응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집

방법은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서울, 경기 및 충청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어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여

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설문조사가 실시된 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

지관, NGO 및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중국어, 일본어, 베트

남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의 6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 시에는 연구자 

또는 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설문조사의 목적과 응답 방식 등을 설명해주어 연구 대상자

들의 설문조사 응답에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무응답 항목이 많아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지는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총 556

부의 자료가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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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문화적응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측정에는 한국문화적응 척도와 모국문화유지 척도의 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척도’(김연수, 2011)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국문화적응척도는 총 26문항이며, 

한국어 이해 및 구사,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 한국인과의 교류, 한국정체성, 한국대중매

체선호, 그리고 한국음식선호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국문화유지척도는 

총 19문항으로 모국어 사용, 모국전통유지, 모국인과의 교류, 모국정체성, 모국대중매체

선호, 그리고 모국음식선호의 6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적응 수준과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높은 것

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한국문화적응척도가 alpha값 .93, 모국문

화유지척도는 alpha값 .87로 검증되었다. 

나. 자아효능감 

개인 내적 변인으로 개인의 건강한 자아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박현선

(1998)의 ‘자아효능감’2)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 장점을 지니며, 서구에서 개발된 자아효능감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에 근거를 두

고 개발된 것이다.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값 .84로 산출되었다. 

2)  박현선(1998)의 연구에서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은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이라는 용어로 표현되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를 자아효능감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아효능감’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척도는 Hermandez(1993)와 Sherer et al.(1982)의 자아효능
감 척도, Rosenberg(1979)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것이다. 근거 척도의 출처 및 
상세한 내용은 박현선(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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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관계 

가족변인으로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양옥경과 김연

수(2007)의 ‘축약형 가족관계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가족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측정하는 정서친밀영역과 서로 다른 의견이나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수용존중영역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

며, 높은 점수일수록 좋은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값 .97로 나타났다.

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에는 Zimmet et al.(1988)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척도

(Multidement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가 사용되었다. 원척도는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자의 세 근원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각각 4문항씩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지로 이를 통합

하여 전체 4문항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을 하였다. 측정방식에는 5점 리커트 척도

가 사용되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값 .93으로 산출되었다.

마. 지각된 차별감 

사회적 차원의 변인으로 지각된 차별감에 대한 측정은 Sandhu & Asrabadi(1994)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가운데 지각된 차별감을 측정하는 하위척도인 총 8문항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척도의 

측정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는 alpha값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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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Anova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한 추가 검증방법으로는 scheffe 

test가 사용되었으며,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에 대

한 검증은 VIF값과 tolerance값을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평균연령 30.4세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으

며, 출신국은 베트남 36.2%, 중국 29.2%, 필리핀 11%, 일본 8.6% 등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36.3%, 전문대졸이 18.1%, 대졸이 12.5% 등으로 연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결혼상태는 대부분 초혼으로 90%정도

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한국거주기간은 평균이 3년 10개월로 1~3년 31.4%, 3~5년 

19.8%, 5~10년 21.3% 등이었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23.4%, 중소도시 57%, 농어촌 

및 산촌 19%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자는 

68.1%였으며, 직업 및 파트타임 일이 있는 자가 32.2%, 그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21.8%였다. 종교는 기독교 및 천주교 25.3%, 불교 28.9%, 무교가 33.8%였다. 월평균 

가족수입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201~300만원이 16%였

고, 아예 가족수입을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자가 35.8%로 연구대상자들이 가족 내에

서 경제적 부분과 관련된 권한이나 역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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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빈도 (%) 변수 항목 빈도 (%)

연령

19~29세 291 (53.0)

거주
지역

대도시 128 (23.4)

30~39세 189 (34.4) 중소도시 311 (57.0)

40~49세 61 (11.1) 농촌/어촌/산 104 (19.0)

50세 이상 8 (1.5) 기타 3 (0.5)

평균연령 30.4세 / 표준편차 7.2세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1 (7.4)

출신
국가

베트남 201 (36.2) 중학교 졸업 127 (22.9)

중국 162 (29.2) 고등학교 졸업 201 (36.3)

전문대학 졸업 100 (18.1)필리핀 61 (11.0)

대학교 졸업 이상 75 (13.6)일본 48 (8.6)

기타 10 (1.8)몽골 20 (3.6)

한국
거주
기간

3년 미만 274 (50.3)태국 19 (3.4)

3~5년 미만 108 (19.8)기타* 44 (8.0))

5~10년 미만 116 (21.3)
결혼
상태

초혼 496 (89.9)

10년 이상 47 (8.6)재혼 51 (9.2)

기타 5 (1.0) 평균거주기간 46.6개월 / 표준편차 41.6

월평균
가족수

입

200만원 이하 238 (42.8)

자녀
유무

있음 376 (68.1)

201~300만원 89 (16.0) 없음 162 (29.3)

301만원 이상 30 (5.4)
임신 중 14 (2.5)

모름+무응답 199 (35.8)

종교

기독교/천주교 134 (25.3) 직업
유무

있음 178 (32.2)

없음 374 (67.8)불교 153 (28.9)

한국
국적
유무

있음 120 (21.8)기타* 64 (12.1)

없음 431 (78.2)없음(무교) 179 (33.8)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문화적응 평균

연구대상자의 한국문화적응 및 모국문화유지의 평균 및 각 하위영역의 평균은 <표 

2>와 같이 산출되었다. 이들의 한국문화적응 전체의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서 3.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모국문화유지 전체의 평균점수는 3.46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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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적응 척도의 하위영역의 점수에서는 

한국대중매체 선호와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의 평균이 다른 영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

며, 모국문화적응 수준의 경우에는 모국인과의 교류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모국전통 

및 관습 유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서 모국전통이나 관습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문화적응 (전체) 3.50 .57 모국문화유지 (전체) 3.46 .56

하위
영역

한국어 이해 및 구사 3.18 .79

하위
영역

모국어 사용 3.32 .88

한국전통 및 관습이해 3.67 .72 모국전통 및 관습유지 3.10 .82

한국인과의 교류 3.46 .79 모국인과의 교류 3.58 .74

한국인 정체성 3.32 .81 모국 정체성 3.62 .80

한국 대중매체 선호 4.01 .77 모국 대중매체 선호 3.52 .90

한국음식 선호 3.49 .78 모국음식 선호 3.56 .86

표 2. 한국문화적응 및 모국문화유지 전체 및 하위영역 평균

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문화적응 차이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한국문화적응 수준과 모국문화유지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대, 출신국, 수

입,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 및 직업 유무 등에 따라 문화적응 수준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한국문화적응에 관해 살펴보면, 연령대와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출신국에 따라 한국문화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일본 출신의 여성보다 한국문화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집단이 

수입을 모르거나 무응답한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한국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3년 미만 거주 집단보다 5~10년 거주 집단이 유의

미하게 한국문화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

주하는 자가 농어촌 및 산촌에 거주하는 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을 



보건사회연구 33(4), 2013, 005-03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2

변인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항목 빈도 평균 F/t 항목 빈도 평균 F/t

연령대

19~29세 291 3.49

1.32

19~29세+ 291 3.50

5.26**30~39세 189 3.56 30~39세 189 3.46

40세 이상 69 3.44 40세 이상+ 69 3.26

출신국

중국+ 162 3.54

5.00**

중국+ 162 3.53.

3.95**

일본+ 48 3.18 일본+ 48 3.21

베트남+ 201 3.58 베트남+ 201 3.49

필리핀 61 3.49 필리핀 61 3.49

기타 83 3.46 기타 83 3.35

학력

중졸 이하 168 3.45

1.91

중졸 이하 168 3.45

.13고졸 201 3.56 고졸 201 3.45

전문대졸 이상 185 3.49 전문대졸 이상 185 3.47

수입

200만원 이하 238 3.53

4.04**

200만원 이하 238 3.45

1.35
201만원~300만원 89 3.52 201만원~300만원 89 3.36

301만원 이상+ 30 3.80 301만원 이상 30 3.51

모름/무응답+ 199 3.43 모름/무응답 199 3.50

표 3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차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 여성들의 한국문화적응 정도가 농어촌 지역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집단과 직업이 있는 집단이 한국국적 미취득 집단 

및 전업주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을 보여 주었다.

모국문화유지 수준과 관련해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낮아졌는

데, 20대인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모국문화유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출신국에서는 중국 및 베트남 출신이 일본 출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모국문화유지 수준을 보였으며,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낮아지

는 현상을 보였는데, 특히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3년-5년 미만 집단과 10년 이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 국적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종교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모국문화유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 밖에 학력, 수입, 거주 지역 및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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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항목 빈도 평균 F/t 항목 빈도 평균 F/t

한국거주
기간

3년 미만+ 274 3.40

 6.59***

3년 미만+ 274 3.53

13.97***
3~5년 미만 108 3.56 3~5년 미만+ 108 3.53

5~10년 미만+ 116 3.67 5~10년 미만 116 3.39

10년 이상 47 3.57 10년 이상+ 47 3.00

거주지역

대도시+ 128 3.60

13.51***

대도시 128 3.49

 2.01중소도시+ 311 3.55 중소도시 311 3.47

농어촌 및 산간지역+ 104 3.25 농어촌 및 산간지역 104 3.36

한국국적
있음 120 3.71

 -4.55***
있음 120 3.30

 3.47**
없음 431 3.44 없음 431 3.50

직업
있음 178 3.64

 -3.76***
있음 178 3.44

  .49
없음 374 3.44 없음 374 3.47

종교
있음 351 3.51

  -.86
있음 351 3.41

 2.49*
없음 179 3.47 없음 179 3.54

*p<.05, **p<.01, ***p<.001 + scheffe test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집단임 

4.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3)

가.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개인내적, 가족적 및 

사회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4단계에 걸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

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에 대한 검증은 Tolerance값 .47-.97, VIF 값 1.03 - 2.09로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3) 연구모형에 투입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한국문화적응은 한국거주기간, 자아효
능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된 차별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문화유지는 연령 및 한국거주기간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적응은 상관계수 .12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를 가졌다.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1~.64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분석 표 제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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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투입된 1단계 분석결과 교육년수와 종교유무를 제외한 모

든 변인이 한국문화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낮은 연령일

수록,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한국국적과 직업이 있을수록 한

국문화적응수준이 더 높아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 분석

에서 자아효능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자아효능감은 한국문화적응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쳤으며,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9% 증가시켜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한 

자아기능이 한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3단계분석에서는 

가족관계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가족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10.3%나 증가시켰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4단계 분석에서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을 투입한 4단계 분석에

서 최종적으로 한국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유무, 자아효능감과 가족관계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변인들의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2.6%였다. 이 가운데 한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가족관계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에 가족체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4)는 <표 4>에 제시하였다. 

 

4)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거주지역: 1=도시지역, 0=농어촌 및 산촌, 한국국적: 1=있음, 0=없음, 직업: 
1=있음, 0=없음, 종교: 1=있음, 0=없음으로 더미변인 처리하였음. 수입의 경우 모름 및 무응답이 
전체의 35.8%로 매우 높게 산출되어 회귀분석모형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제외하였으며, 출신국
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이 매우 다양하여 더미변인 처리할 경우 연구모형에 너무 많은 출신
국 관련 더미변인이 삽입되게 되므로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음(출신국과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은 출
신국별 문화적응 차이분석 결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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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인구사회학적
변인

상수 3.38 - 2.52 - 1.91 - 1.78 -

연령 -.01 -.18* -.01 -.18** -.01 -.15** -.01 -.14**

교육년수 .00 .05 .00 .04 .00 .06 .00 .05

한국거주기간 .00 .19** .00 .21*** .00 .20*** .00 .20***

거주지역 .35 .24*** .28 .19*** .19 .13** .20 .13**

한국국적 유무 .17 .12* .17 .12** .16 .11* .15 .10*

직업 유무 .12 .10* .08 .06 .06 .05 .05 .04

종교 유무 .02 .01 .013 .03 .04 .04 .05 .04

개인내적
변인

자기효능감 .27 .30*** .16 .18*** .16 .18***

가족변인 가족관계 .25 .35*** .24 .33***

사회적
변인

사회적 지지 .02 .04

지각된 차별감 .03 .03

R² .132 .222 .325 .326

Adjusted R² .119 .208 .312 .309

R² change .132*** .090*** .103*** .002

F 9.67*** 15.83*** 23.68*** 19.28***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 영향요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p<.05, **p<.01, ***p<.001 

나. 모국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국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대한 

검증결과 한국거주기간과 종교유무가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종교가 없는 집단일수록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성향이 더 높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단계분석에서 자아효능감 변인을 투입한 결과 자아효능감은 

모국문화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을 1.9%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3단계분석에서 가족관계 변인을 추가한 결과 가족관계는 모국문화유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1%의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마지막 4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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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각된 차별감 변인을 투입한 결과 두 변인 모두 모국문화유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의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모든 변인이 투입된 4단계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모국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한국거주기간, 자아효능감, 

사회적지지, 그리고 지각된 차별감이었으며,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모국문화를 유지하

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모국문화유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

은 16.2%로 산출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인구사회학적
변인

상수 3.58 - 3.21 - 3.03 - 2.36 -

연령 .00 .01 .00 .02 .00 .03 .00 .05

교육년수 .00 .00 -.00 -.00 .00 .00 -.00 -.01

한국거주기간 -.00 -.26*** -.00 -.26*** -.00 -.26*** -.00 -.26***

거주 지역 .08 .06 .06 .04 .03 .02 .06 .04

한국국적 유무 -.01 -.02 -.02 -.01 -.02 -.02 -.06 -.04

직업유무 .03 .02 .01 .00 .00 .00 -.01 -.01

종교 유무 -.10 -.09* -.10 -.08 -.09 -.08 -.08 -.07

개인내적
변인

자기효능감 .11 .14** .08 .10* .08 .09*

가족변인 가족관계 .07 .11* .05 .07

사회적
변인

사회적 지지 .09 .15*

지각된 차별감 .16 .20***

R² .089 .108 .118 .162

Adjusted R² .074 .092 .100 .141

R² change .089*** .019** .010* .046***

F 6.18*** 6.67*** 6.55*** 7.73***

표 5.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유지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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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을 파악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정책 및 복지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착지의 문화

와 모국문화인 원문화와의 상호작용을 문화적응의 두 중심축으로 고려하는 이중차원모

델에 근거를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측

면으로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인구사회학적, 개인

내적, 가족적 및 사회적 변인들로 살펴보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을 다양한 요인

들 간의 영향관계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이 모두 3점을 넘어 양쪽 문화 모두 중간이상의 적응과 유지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국문화유지의 평균보다 한국문화적응의 평균이 다소 높게 산출되는 경향

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두 척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성결

혼이민자가 한국문화에 적응해나가면서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 이는 문화적응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향유해야할 자산으로서, 이주자가 정착지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기 보다

는 양방의 변화를 통한 상호통합이 문화적응의 바람직한 방향(정진경․양계민, p. 106)

이라고 보는 시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동화보다는 통합을 지향하는 문

화적응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한

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파악되었으

며, 개인내적, 가족 및 사회적 변인으로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이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 

가운데 자아효능감과 가족관계5)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에 

5) 가족관계 변인의 경우 모국문화유지에 대한 영향력 최종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의 
영향력으로 인해 통계적 영향력이 감소되어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산출되지 않았지만 그 전 단계의 
분석에서는 모국문화유지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었으므로 그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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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통합적 문화적응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 방안 마련에서도 이 두 변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지원에서 자아기능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제공이 필요함을 주장한 권복순

(2009)의 연구결과와도 견주어볼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아기능으로서 자아효능감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시켜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가족관계의 질이 중요한 영향변인이 될 수 있음은 가족결속력이 다문화가족 여성의 문

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결속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문화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난 연구(장덕희․이경은, 2011) 및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과 시부모와 맺는 

좋은 관계가 이들의 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한청이․천성

문․김은정, 2008)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친밀하며 응집력 있는 건강한 가족관

계는 이주의 주요한 목적이 결혼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는 여성결

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

자의 건강한 자아기능과 가족관계는 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모국문

화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생활해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및 가족

적 자질로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모국문화의 강점을 유지하

면서 사는 통합적 문화적응 유형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변인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서는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가 조금 다른 

결과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여성들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데는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문화적응에서는 그 영향력

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및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장덕희․이경은, 

2010; 김순규․이주재, 2010; 박철민, 2012; 권복순․임보름, 2013 등)와는 다소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지지의 근원별로 구체화시켜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한 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는 한국문화적응에서 가족관계와 자아효능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 주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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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나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한국

문화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정적 상관성이 유의미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서 모국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두 변인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각된 차별감 변인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산출되지 않은 

반면, 모국문화유지와는 정적인 관계를 지니며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

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생활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이 어

려워지고6),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모국문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 분석결과에서는 기존 연구들(Mendoza, 

1984; Martin, 1992; Franco et al., 199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이 젊은 층일수록 

한국문화에 보다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연령과 모국문화유지와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관련 연구로 문화적응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최혜지

(2009)의 연구에서는 통합유형의 이주여성이 보이는 특성 중 하나가 낮은 연령으로 제

시되어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서구의 연구결과와 같이 젊은 연령층일수록 더욱 

한국문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거주기간의 경우에는 문화적

응의 양 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장기

화될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진 반면,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경향은 

낮아져 거주기간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문화적응의 양차원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민자 대상 연구에서 이주기간이 이주

한 사회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Franco et al., 1998; 

노길희, 2012)과 유사한 결과로 이주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문화적응 지원서비스의 필요

6)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에서는 지각된 차별감과 한국문화적응이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으므로 지각된 차별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한국문화적응수준이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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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지해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 거주기간이 긴 장기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일

수록 한국문화에 적응되고 동화되어 모국문화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관습이나 전통 등을 

잊고 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 가족 및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준다. 

이 외 변인으로 거주지역과 한국국적 유무의 두 변인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에만 유의

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었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일수록 한국

문화적응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일수록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해주는 각종 사회적 지원 기관 및 단체가 더 많은 국내 복지서비

스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며, 동시에 농어촌 

지역일수록 지역사회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경향성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 

경향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농

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문화적응을 지원하는 사

회적 대책마련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국적 취득이 한국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한국거주기간이 긴 여성

일수록 한국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한국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여성일수록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경향성이 여성의 한국문화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권복순과 임보름(2013)의 연구에서 한국 국적 취득여부가 한국문화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자문화전달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로 한국문화에 더욱 수용적이고 적응적인 여성결혼이민

자들일수록 한국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특성이 여성의 한국문화적

응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 수준, 직업유무 및 종교유무는 문화적응의 

두 차원 모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권복순과 임보름(2013)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과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

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모국에서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가 한국생활적응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이다. 직업유무 및 종교유무와 관련해서는 단지 직업이나 종교가 있고 없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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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보다는 어떤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지, 종교가 있을 경우 신앙심이나 영성이 삶에

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고려가 

문화적응과의 관계 연구에서 필요함을 지각할 수 있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에 근거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을 지원하는 사회적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는 접근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두 문화지향적인 접근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는 문화적응의 

독립된 측면이지만 상반되는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며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영향관계 속에서 함께 증진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이므로 여성결

혼이민자가 두 문화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를 지원해

주는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화적응 지원의 목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정책에도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등의 일차적 서비스 전달체계

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서 자아효능감은 한

국문화적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국문화를 유지하는데도 긍정적 기여를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임상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비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

효능감은 인생발달주기를 통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삶에서 원하

는 것을 성취하고, 크고 작은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성공적인 성취경험들이 축적된다면 

더욱 발달되고 증진될 수 있는 자아기능이므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에서 이들이 

긍정적 성취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개입이 중요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중요한데,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이 지지적인 자원체계로서 여성이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둔 가족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에 

대한 접근에서 특히 가족관계의 질과 관련하여 가족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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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보다 친밀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단위의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 수립에서 가족기능 강화가 주요 기본 목표로 설정되며, 동시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전략이 세분화되어 제시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의 결과에서 가족관계가 좋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모국문화를 유지하며 사는 경향성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상호 친밀하고 수용적인 가족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에서도 자신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부

여해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측면

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의 마련이 보다 구체화되

어야 한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지지의 근원별로 이를 증진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

할 것이라 보는데,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만나는 모국 친구 또는 한국인과의 교류에서도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각각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지역별로 농어촌 

및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서는 특히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이민자 집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져야할 필요성

이 있다. 여섯째,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사회적 지원이 필요

하다. 거주기간이 짧은 신규 이민자의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복지관 등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을 지속화해야 하며, 장기 거주자의 경우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이들의 

모국문화에 대한 가족 및 지역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은 한국문화적응 수준을 높이는 반면, 모국문화유지 수준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착지의 문화

에 익숙해지고 이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점차 정착지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양상을 예측해보게 하는 결과로서 한국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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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장기화되더라도 모국문화의 전통과 자부심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

자의 모국문화를 존중해주는 분위기의 조성이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통

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가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문화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자들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한국문화 적응 

수준이 좀 더 높은 자들로 표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가능하다면 전국단위에서 다문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

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사회적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에 어떤 문화적응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라 

본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주류 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

미하게 산출되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의 경우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측정 시 지지의 근원을 보다 

구체화하여 측정하지 못한 점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

적 지지를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지로 나누고, 보다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로 구체화시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아닌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문화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이들

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이중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

며,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김연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백석대학교에서 부교수
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신건강, 사례관리 등이며, 현재 다문화가
족 지원 및 빈곤아동 가족 지원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yskim@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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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Kim, Yoen Soo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which is 

measured by an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a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556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Seoul, Keonggi, and Chungcheong area recruited from various community service 

agencies to complete a serie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ge, the length 

of stay in Korea, residence area, Korean nationality,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ffected the adaptation level to Korean culture. Among these variables the most 

powerful influencing factors were family relation and self-efficacy. Also, the length 

of stay in Korea,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 

influenced on the maintenance level of mother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atmosphere respect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mother culture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Key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s, Acculturation Level,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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